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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등 하“ !”

보득 지는 어 쳤다.

계집 죽 가 같 못“ .

해.”

사는 달 들어 보득 지 살 어 내몰 다.

계집 계집“ ? ”……

보득 지는 신 들어 사 쳐다보 는 듯 달 드,

는 매 에 리 여 다 움 그는 막 게 사.

볼 는 듯 우는 보득 가 눈에 다, .

엄마 엄마“ .”

어 가 내가 뛰어들 듯한 한 미간 우에 근심에,

꺼 한 내 눈 어 다 여보 보득 울지 게 허우. , .

가슴에 울컥 내달리는 말 돌 보니 내는 없고 어진 고 고,

쓰러질 듯 우는 어린것뿐 다 거리는 가슴 내. ,

에 맣게 누웠 리 새에 포 어 다, .

가“ , .”

에 여 보득 지는 러 어 다.

어 럼 그 는 여 는 슬, , .

쳐다보니 림 엉 었고 복 드리우는 별빛 갑 는, ,

편 신 리가 상해 돌 보는 워 어쓸해진다 체 산, . ‘

골 하러 들어 그리 보득 재워 눕 리 리, ,

짐 했다 업고 것 한 어 달. .’

다 한 언 럼 열리지 는 가 어 게. ,

내는 편 질 거리는 지 눌 다 거 하고, .

다 가 다 편 말 거짓말 눈 핑 돈다.

어 쳐가는 것 듯 진내 그러미 피어,

고 타 는 별빛 보득 그 눈 같 득 게 다 편.

통에 어 고는 못 것 니 게 고 한 리

것 고 보득 재워 눕 고 것 생각하니 편 말

믿고 어 워하는 신 새삼 럽게 미워진다 보득 리 같.

리가 맛 에 가득 다.



죽 고 그가 죽 고 리 거미 같 별빛에 뛰어 는‘ .’

생각 뒷 살 에 매어 늘어 편 검실검실,

타 다 싹 진다 그 도 죽 는 것 못 죽게 하니. . ‘

엔 죽 고 죽 가 보득 어 싹 주 고 싶 것, .’

간신 걷는다 허리 도는 결에 지 보득.

지에 어간다 그는 돌 다 뺨 싹 후 다. . .

보 보득 가 었겠는 돌 가“ .”

말 없 그 등 미는 편 한 고 고함 쳐 누,

고 싶 맘 타 타 비탈 간다 고개, . ,

꺾 하고 편 그 고 산 들어갈 듯 들 들,

산마루에 니 울고 싶게 마 등 다.

여 험하 내 리“ . .”

돌연 편 런 말 하고 그 걸었다 하고 리 고.

싶 움 리 고 지 등 에 움 리

시 한다 누 가는 게지 그 말 얻어 고. ‘ ,

리고 는 게지 하 편 하 시 하 공연 편.’ ,

심하고 워하는 생겼 새삼 럽게 느 실직 후에 고,

민 다 못해 살하 편 재 다니다가 편 에,

고 고함쳐 울 그 엊그 동 여편 들 비웃 말 격지격지,

어 는 것 다 어 상 에 엇 가 도 하다가 들 어 몹시 매 맞.

는 편 미 들 그가 그런 짓 했 그러 편, ‘ .’

얼 에 게 진 욱 생각하니 다.

비탈 내리니 보득 업고 뛰고 싶게 평탄하다 하는.

리에 리 돌리니 하는 내 울 리가 가는 에

는 듯 보득 가 울 어 그는 게 얼거리지 고는, ‘ .’

견 지 못하 다.

시가에 그들 어 포 상 에 다 간 지 가고 는 사.

마 거리는 하 다, .

편 상 들어가니 주 듯한 색 하여 맞

다.

어 우리 다 어“ , .”

게 말하고 웃 살피는 거진 눈 얼 눈 연,

상시 고 마에 가 별 게 질거린다 빛 맥고 눌러 쓴.

쓰러질 듯 는 편 색 에게 비하여,



한지 어느 는 같 것 사 건만 고, ……

주단 빛 개가 어 상 폭 어주는 것 다 편 리.

돌 할 그는 편 몰 러는가하여 닥닥 는,

간 다 에 어 들어 는 어 달 지만 허 지 들어가,

얼 짝 달 다 뚫어 하고 그 살핀.

비죽비죽 걸었다 그도 편 다 사뿐 는 주단 냄. .

새에 보득 고리 감 도 얻 싶고 득 편 후 근한 랫도리

살피 타 한 냄새 피우는 내 다 걸었 편.

몰 편 비 비 하 다 행 거동 눈.

그 가슴 달막거리고 내 어 들 하 다 빨간.

에 편과 어 고 근거리 니,

에 들어가 볼 보고 니“ . .”

열고 그 등 어 다시피 한다 필경 편 몰 것. ‘

다 직각한 그는 말도 못하고 들어 어 에 사 지는.’

편 신 리 지 열어 다 상 드.

닫겨 린다 곧 고 할걸 하 에 몸 니 연 그. ‘ .’

집 에 어 는 보득 얼 쑥 타 고 어느 보득 가

어 러 어지 것 가슴에 다 어 어. ‘ , .’

그는 빙빙 돌 다.

한 후에 리 는 신 리가 므 달 다.

보득 가 었어“ ”

어 얼거리고 보니 에 만 니냐 겁결에 우.

고,

여보“ !”

진 살피니 니 한 편 없고 어 할 뿐 다 리.

해진다 단 에 진 그 고. ,

변 말 그 사 집에 갔어“ , .”

게 뿌리 고 그는 말에 울 는 것 겨우

는 듯 몸 빼 하 다 마폭 후 진다. .

보득 지“ !”

막 는 진 가슴 냅다 다 진 근거리 달 들어.

그 가지고 들어 어 거럭 걸어 린다.

여보 여보“ , . !”

마 단 가마 에 든 것 같고 어 가 생각 지 는다 그.



뛰쳐 가 는 것 미 것 같 다 리는 지 건만.

탁 갈 지고 에 겻 내가 훅훅 뿜 다 진 그 눈에.

독 피우고 함 그 어 쓸어 고 어지 고 한다.

사 살 살“ , .”

그는 벽 쿵쿵 고함쳤 어 가지지 는다.

도 지 울리지 고 에 지 만 타고 다 진.

그 막 리 지 못하게 한다 쯔 는 에.

누린내가 통하지 못하게 쓸어 므 어 들었다 벼 같 어.

는 주 우지 리 내고 피가 러 신다 진.

눈 등 통 같 어 고 말 거리 니 시커 걸

막 린다 가시 듯 그 에 지 꿰어. ,

듯 었다 진 허리 러 미 듯 돌 가는, ! ! .

과 동 마 빙그 웃었다 핏 개눈.

같 눈엔 득실거리고 거리는 결에 개 비린내가 훅훅 뿜

다 런 지는 미 러 살 징 드러났고 누런 리.

고 다 그는 보지 눈 감 니 들 편 등.

프 지 가고 비 거리는 그 걸 보 어

편 하고 리 달 는 가 가 하 다.

여보 여보“ ! !”

보고 껏 리쳤 그 신 리 변하여질 뿐 었다.

튿 도 진 짝 니하고 그 곁에 다는 그 리에

건 어 주었다 미 몸 럽 지 진 하고 하 그만 열.

고 러진 가 쑤시는 것 다 곁에 보득 만 다 는 지내리.

생각도 는 든다 새벽 편 에게 는가 하.

고 들었 것 다 하 그것 고 어 에 편 집.

에 갔는지 여 어 죽지 는지 만 갔 도 보득 리고 얼, ,

마 태울 하는 걱 다 어 어 다 주 건 짜는 리에.

그는 리 들었다 진 누런 내 고 웃는다 보득. . ‘

리 같 건만 하고 에 달 는 울 에 눈!’ ,

감 다.

생각 해 우리 가 지 비단 해 어“ . , , .”

진 웃는다 그는 건 고 돌 누우니 났 에 살과.

같 뻗 는 는 가 리었다 어 보득, .

마 내 몰 는 볼에 후 타 고 엄마 고,



헤매 다가 갈 리 가시에 그 그만 과 상하여 피가

는 것 눈에 하 다.

보득 지 어 집에 갔어“ ?”

그는 쑥 었다 진 가워. ,

갔어 돈 가지고 갔어“ . .”

돈 말에 그는 울 다.

듯 하루 해 고 맞는 보득 어 니는 에 든 망

고 늘어 었다 진 하여 심하게 하도.

눈 돌리곤 하 다 여간 색 그 눈에 지질 운 진 엉.

들 들 상 에도 갔다 고 것 사들 고, ,

사다 에 는 산하 다 그러 에 가 단 십.

지 고 들어 는 그 눈 보 다 그 눈에 가 몸.

리 도 싫었다 리 었 었다 누런. , .

과 는 진 마에 같 러 볼에 지,

하다 갖 다 보 느 고 한다 하도 여러 째에 못. .

는 체 그 눙쳐주 는 에 한쪽 에 니 가 맞질리

고 내 는 지 새에 과 쪽 보득 살 듯, ‘ !’

그는 다 피가 러내린다. .

훨 지 그는 리 하 다 다행 진 든 닭.

다 그는 죽 고 몸 연 진 주 한다. .

들고 러 하는 가득 싸고 돌고 시계 리, ,

어 우는 리 므 하게 보 는 는 과 내 지도, ,

사 결 게 다 시시 에 몸 빼 후 어 는.

내에 보득 귀 한 에 는 듯 가 보득.

껴 것 가슴에 듯거린다 그는 얻어 곁 집어들고.

사뿐사뿐 뒷 다 가만 열고 니 다리 리 낼 듯.

리고 가슴 뛰어 어 가 없다 어 가니 리. “ ?”

는 듯 귀는 헛 리 가득 린다 허 허 변 우 동 살.

핀다 가 니 상 고 득 울타리 어 가는.

에 울타리 에는 쇠 얽 는 것 낮에 심 본 것 다. .

변 에 는 것 가 헐하리 한 것 다 귀 워.

주 하고 상 심한다 게 망 다가 진 게 어. ‘

어 울 진 후에 껑 울타리에 매어달.’ ,

다 엇 는 듯 몸 들 들 리고 마 어 가 는.



심 미 것 같다 미 러지고 얼 쇠 에 린다. .

그러 고 사 껏 든 거린다 내. ,

내 편 못 만 볼 듯 어 지 그 게 생각 다 쇠 리, .

는 다 에 말 진 내달 는 듯 하여 몸.

다 하여 가만 살피니 그 몸 거꾸 울 에 달 맨 것.

직각한 그는 쇠 에 갈 어 다 그는 마.

갈 어 당 고 하고 에 어 다 어.

하고 엇 후 므 진 하고 껏 항하 다 만지니 돌에

리가 마주 것 다 단 에 뛰어 어 그는 미 듯 뛰었다. .

드드 리게 리 는 어 뚫고 폭 우같 몰!

는 듯 는 듯 시가 어 그는 산비탈 고 간다 주, .

러 는 산 그 몸에 어 감 내 가 들리는

듯 그 집 타 고 우는 보득 눈에 고드 같 매달린 눈, , ,

귀엽고도 한 눈 그 눈에 함빡 는 듯 거 쓰러진……

다 에 어 는 쓰러지 는 그 몸 다 그. .

는 뛴다 보득 에 쓰러진 편 편에 취하여 그 가. , ,

들고 실컷 울고 싶다 원망도 것도 사 지고 직 갑고 슬픔만.

어 는 것 다 당 편도 그 들고 사죄할 것 같다. .

편도 뗄 것 같다 같 는 감격에 쓰러진다 여보. . ‘ ’

리 지 고 어 달린다 는 돌리 고 하 맥없 쓰러.

지게 고 다시 뛰 어가는 듯 할 지경 다 마에.

가 엇 가 새 없 러 눈 고 미 새어 다 비가.

는가 했 그것 살필 여 가 없고 진가가 는가 돌 보게 다.

사 리가 리 달리는 것 다 그는 후닥닥 몸 다! .

가 맹하고 쓰러진다 직도 그가 사 들고 는가 싶었 것 다. .

다시 신 돌리고 에 떼지 그 우리 보득 워‘ , .

하지 울 어 닫는다 마지막 사 지 는 마 등 에 단.’ .

산가 싶게 게 비 다 는 다 어 지 게 죽 맘.

에 한다.

별빛만 실실 드리운 림 걷는 보득 어 니 편과 보득 만,

망 미 것 같다 거짓하 쓰러지고 쓰러지 어 뛴다 에. .

지가 쓸어 들고 것 럼 얼 갑다 몸에 피비린 내가 진동.

하고 비린내가 어쳐 리 에 지 쳐 다.

림 드는 그 리 에, ,



엔 떼 해 떼 해“ , .”

지 그는 리 얼거리고 픽 쓰러진다 하 어 고 하.

짝할 가 없다 득 마 만지니 상 가 짚 고 그리 피가 는.

것 직각한 그는 갈 다 진하여 리 에 고 만다.

엔 삼 어루만지 니 가 몸 고 울 진

고 것 짐 한다 다시 갈 쓴다 헛 운. .

만 헙헙 뿐 맥 고 만다 떼 떼 신 루루해. ! !

게 짖다가 신 들 에 어 몸 근 듯,

겁다 우 다리가 말 듣고 리 들 헛 역질만 다. , .

내가 죽어가는 우리 보득 어 고 어났 그만 쓰‘ , .’

러지고 만다.

가 가“ !”

지 한 게 다 하는 답 듯 하건만.

그는 에 귀 비 고 내 들 죽 다 엔.

비 러 매는 듯 껏 빼 고 가 리도 들“ .”

리지 는다 리 든다 보득 업 편 어 비 거리고. .

그 것만 같다 짝 어났 그만 쓰러지게 다 체. .

리 쓰러지는지 그는 하 다 가 짝 는다 눈에, . .

어 감 눈 해진다.

가 여 다“ , , .”

그는 허공 향하여 짖었다 에 드리운 허공 편 한. ,

가 신 든다 허 니었다 그는 하고 울었다 그. . .

리고 어 도 볼 다리 움직 다 그만 쓰러진다, .

가 가 어 어 편 어 고, .…… ……

등 한 편 가 지 어 지 고 어지고 만다.……


